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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 일찍 여러분을 모셨습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봄 이후

처음으로 구제역이 났기 때문입니다.

어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 농장의 모든
가축을 살처분했고, 우제류 44만 마리에 백신을 긴급 접종했습니다.

또한 경기․충남․충북 일원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

명절에는 이동이 많습니다. 사흘 뒤부터 설 연휴입니다. 따라서
강력한 초기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설 연휴에 구제역이

확산될 수도 있습니다. 안성은 물론, 전국의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비

상한 태세로 방역에 임해야 합니다.
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.

첫째,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

야 합니다. 경기도는 물론이고 안성시와 인접한 충청남북도도 강력
한 방역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 이동중지 조치가 철저히 지켜지

도록 감독하시고, 축산농장의 일제소독과 예찰에 빈틈이 없도록

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.
둘째,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. 농가가

신속히 신고하고 선제적 살처분에도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셋째, 구제역 확산을 막도록 축사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해 역학
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. 역학조사에 따라 필요한 차단

조치도 취해주셔야 합니다 .

넷째, 안성 인접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
기 바랍니다.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율을

재점검하고 추가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방역에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긴요합니
다. 국민들께서 어떠한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지 관계기관들은 필요

한 사항을 신속하게 국민들께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.

지난 해 우리는 AI와 구제역을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.
작년 봄 이후에는 AI도 구제역도 전혀 없었습니다.

이런 성공의 경험이 이번 구제역에서도 재현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

력하십시다. 특히 축산 관계자 여러분의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드립니다.


